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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베이즈 분류기(Bayesian classifier)를 이용하여 특정 신문기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지 분류한

다. 이를 위하여 보수 및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언론사의 보도기사를 수집하여 베이즈 분류기를 학습

하였다. 즉, 보수 및 진보적 성향을 갖는 기사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의 빈도수를 확인하여 분류

기를 구현하였다.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보수 및 진보적 성향의 기사를 사용하여 분류기의 성능을 검

증하였다.

1. 서론

  정치적 성향을 말할 때 흔히 보수, 진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보수주의[1]란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면 진보주

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는 급격한 개혁을 피

하고 현재의 체제를 중시하는 사상을 말하고 진보주의[2]

란 보수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로 이데올로기적인 

근대 정치사상의 특정 조류를 가리킨다. 라고 정의 되어있

다. 정치적 성향에서 잘못 발전하여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극우주의나 극좌주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이트로 ‘일베’라는 곳이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신문과 뉴스를 통했던 

정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신

문보다는 인터넷 뉴스와 기사를 접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 중립적 정치적 성향을 가지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즈 분류기를 이용하여 흔히 보수언론

과 진보언론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정 기사가 어떤 정치

적 성향을 가지는지 분류하여 확인할 것이다.    

2. 배경 이론

  베이즈 분류기(Bayesian classifier)는 단순한 확률적 분

류기를 의미하며 독립가정을 적용한 베이즈 정리에 기반

하고 있다. 이는 (그림 1)과 같이 조건부 확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조건부 확률은 어떤 정보를 미리 알고 있을 

때 다른 무언가를 관찰할 가능도(likelihood)를 의미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에서 보수언론(사건 A)에서 빈도 

수 가 높거나 진보언론 (사건 B)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

를 검색하여 그 차이를 보는 알고리즘을 활용 한다.

(그림 1) 조건부 확률[3] 

3. 베이즈 분류기 개발

먼저 분류기 학습 및 시험용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 데

이터는 보수언론으로 대표되는 포털 사이트[4]의 기사 데

이터와 진보언론으로 대표되는 포털 사이트[5]의 기사 데

이터, 중도 성향과 약간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포털 사

이트의 기사 데이터[6]로 구성된다. 학습을 위한 보수, 진

보 데이터는 각각 100개, 중도언론의 데이터는 50개, 검증

을 위한 데이터 또한 위와 같이 보수, 진보, 중도 데이터 

각각 50개 씩 총 400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데이터를 포털사이트의 정치면 

기사를 통해 수집했으며 이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프로

그래밍 언어 R을 사용하였다. 먼저 보수언론으로 대표되

는 포털 사이트의 기사와 진보언론으로 대표되는 포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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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의 기사를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낸 후 각 데이터

에서 나오는 말뭉치들의 빈도수를 확인 하였다. (그림 2)

는 기사를 하나의 문자열로 저장한 것을 나타낸다.

(그림 2) 데이터를 하나의 문자형 벡터로 만든 모습

 다음 단계는 문자형 벡터에서 텍스트 말뭉치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 텍스트를 말뭉치로 만든 후, 단어들을 처

리해서 분류기를 위한 특정 집합을 구성 한다.

 단어 빈도수를 정량화하기 위해 단어 문서행렬

(document matrix, TDM)을 구성한다. TDM은 각 단어가 

행, 각 문서가 열인 N*M행렬로 [i, j]원소는 단어 i가 문

서 j에서 출현한 빈도수를 뜻한다. 말뭉치를 구성하는 옵

션으로 불용어(stopword) 455개를 문서에서 제거, 숫자를 

제거, 구두점(punctuation) 제거, 말뭉치에서 한 번 이상 

나타난 말뭉치들만 고려하는 옵션을 사용했다.

 이어서 분류기를 개발할 단계로 보수언론 데이터가 있

는 상태에서 각 단어별 발견 확률을 데이터프레임으로 구

성한다. 그 후, 학습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단

어가 나타나는 문서의 비율과 각 말뭉치가 전체 말뭉치에

서 나타나는 빈도수를 합산한다. (그림 3)은 각각의 보수

언론, 진보언론의 말뭉치 별 빈도수를 계산한 것이다.

3.1 분류기 정의 및 테스트 데이터 검증

학습 데이터세트에 있는 단어와 없는 단어를 자연 언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성향을 추정한다.  즉, 학습세트에 없는 단어는 

매우 작은 확률 값을 가지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확률

의 기본값을 0.0001%의 값을 주기로 했다. 또한 보수언론 

데이터와 진보언론 데이터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기본 

사전 확률을 50%로 가정한다. 하지만 나중에 사전 확률을 

바꿀 수 있도록 함수 변경 기능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 세트의 단어들 중 어떤 단어가 보수언론에 포함되었

는지 확인하고, 그 말뭉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림 3) 진보데이터 보수데이터의 문자 빈도 지수

 그 결과 아래 (그림 4)와 같은 중도 언론의 데이터가 

보수언론 일 확률에 대한 베이즈 추정치가 계산 된다.

(그림 4) 중도언론 데이터에 대한 분류기 검증 결과

분류 결과 50개의 데이터 중 21개는 진보언론 데이터

로, 29개의 데이터는 보수언론 데이터로 분류하였다. 중도 

언론의 경우 중립적으로 나오길 원했으니 어느 정도 검증

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어서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그림 5)와 같이 진

보언론의 데이터를 검증하여 보았다. 

(그림 5) 진보언론 데이터에 대한 분류기 검증 결과

분류 결과 긍정 오류율(false-positive rate)이 12%로 결

과가 나왔다. 이는 진보언론의 데이터 중 12%가 보수언론

데이터로 식별 된다는 뜻이다.

3.2 모든 데이터 종류에 대한 분류기 검증

(그림 6)은 3.1에서 했던 확률 비교를 전체 데이터에 적

용하는 함수를 만들어 분류기를 검증한 것이다.

(그림 6)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분류기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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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데이터가 보수언론 데이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위의 결과를 보면 진보언론의 데이터의 경우 0.88 비율로

로 바르게 분류하고 보수언론의 경우 0.78, 중도언론의 경

우 보수언론0.62, 진보언론 0.38로 보수언론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7)은 분류기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더 알아보기 

위해서, x축은 진보언론으로 예측할 확률, y축은 보수언론

으로 예측하는 확률인 산포도를 그린 것이다.

(그림 7) log-log 척도에서 정치성향 예측 확률에 대한 

산포도

 그래프에는 y=x로 표시되는 성형 결정 경계가 그려져 

있는데 이 선은 분류기가 보수언론 데이터일 확률과 진보

언론 데이터의 확률을 비교하여 데이터의 종류를 판별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7)의 결정 경계 위의 점들은 

모두 보수언론 데이터, 아래쪽의 점은 모두 진보언론의 데

이터야 한다. 그러나 그래프를 보면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대체로 같은 종류의 데이터가 뭉쳐있다.

 긍정 오류율과 부정 오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류기를 수정하여 결과를 확인 하였다. 위의 분류기는 언

론데이터가 보수데이터일 경우와 진보데이터일 경우를 같

다고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각각의 데이터의 사전확률은 

다를 것이다. 즉 위의 분류기는 보수언론 데이터 50%, 진

보언론 데이터가 50%인데 실제로 언론사별 데이터는 위

와는 다를 것이다. 이에 초점을 맞추어 사전 확률을 변경

하여 결과 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개선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확인 하여 보았으나 데이터가 부족하여 결과에 변

화는 없었다(그림 8).

(그림 8) 사전확률을 변경한 후 결과

4. 결론

언론은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한다. 언론 자체가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성향은 띄기 마련이다. 최근 SNS의 발달을 통해 무

분별한 극좌, 극우주의적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은데 개개

인의 사용자는 이에 충분히 주의를 가지고 기사를 읽어야 

할 것이고 기자또한 무분별한 자극적인 기사가 아닌 올바

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노력하면 국내의 언론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적 이념과 성향을 단순히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분

류하는 이항분류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은 어렵지만 본 

논문에서 제작한 분류기는 제법 괜찮은 성능으로 분류를 

해내었다.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와 우선순위에 관련된 

특성들을 이용한 자동분류방법, 회귀를 이용한 입력과 출

력값 사이의 관련성을 이용해 뚜렷한 가설을 세우는 방법

을 이용한다면 더욱 분류성능이 좋은 분류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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